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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5. 13.(수)

안건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5. 13.(수)

헌혈 기준 10년 만에 개정, 병원의 수혈 
효율성 제고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 -
- 헌혈 기반 조성부터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까지 4대 과제·12개 세부과제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3일(수) 혈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6~’30)」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일시·장소) 2026.5.13.(수) 14시 /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참석) 위원장 포함 13명(붙임3)

  2018년 12월 「혈액관리법」이 개정(’19.6.12. 시행)되어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21~’25)이 수립·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성과 평가, 보완 및 신규 과제 발굴 등을 거쳐 두 번째 기본계

획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24.5.∼12., 인제대 산학협력단), 공청

회(’24.11.), 관계 부처·관련 학회·환자단체 등 의견조회(’26.3.)를 통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헌혈자와 수혈자가 모두 안심하는 혈액

관리’라는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비전 하에, 헌혈 증진을 통한 혈액의 

안정적 수급과 적정 사용, 혈액제제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

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헌혈률은 주요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나 수혈환자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50대 이상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정부 과제로 주목받

고 있다. 이번 혈액관리 기본계획은 혈액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부의 역할

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는 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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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헌혈률) 한국 5.6%, 일본 4.0%, 프랑스 3.9%

**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 수) ’20년 34.7만 명 → ’24년 36.6만 명

  이번 혈액관리 기본계획은 ▲헌혈자 연령·사회문화 흐름 맞춤형 헌혈 홍

보를 통해 최초·다회 헌혈자를 늘리고,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각종 검사 기준과 연령 기준 등 헌혈자 선별 기준을 개선한다. ▲의료기관

이 꼭 필요한 만큼의 수혈만 실시하도록 수혈적정성 평가 항목 확대, 적정

수혈과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 연계를 추진하며, ▲헌혈의집(헌혈카페)이 

없는 기초단체는 지역혈액원과 협력하여 헌혈버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헌혈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한다. ▲지역별 인구 현황

과 혈액 필요량을 기반으로 헌혈목표를 산출하여 매년 헌혈권장계획을 수

립·시행하는 등의 사안을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헌혈자와 수혈자가 모두 안심하는 혈액관리’라는 목표 하에, 
①헌혈 참여 기반 조성, ②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③의료기관 수혈관리, ④국

가 혈액관리 체계 강화의 4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헌혈 참여 기반 조성

  우리나라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헌혈률이 높은 편이나, 전체 헌혈자 

중 10~20대 비중이 55% 정도로 특정 연령대에 편중되어 있다. 저출산·고

령화로 인해 10~20대는 감소추세에 있고, 수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

대 이상 수혈자 수와 수혈 건수는 증가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 수급 관

리가 중요하다.

* (’24년 국민헌혈률) 한국 5.6%, 일본 4.0%, 프랑스 3.9%
** (10대·20대 인구수) ’20년 11.6백만 명 → ’24년 10.6백만 명(△1백만 명)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자 수) ’20년 34.7만 명(85%) → ’24년 36.6만 명(87%)
(50대 이상 적혈구제제 수혈 건수) ’20년 152만 건(83%) → ’24년 158만 건(85%)

  이에, 헌혈자 선호도를 반영한 행사와 기념품 개발 등 헌혈자 예우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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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헌혈의집(헌혈카페)이 없는 지자체(기초단체)는 정기적으로 헌혈버

스를 운영하는 등 누구나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간기능검사를 위한 ALT(알라닌아미노전달효소, Alanine 

aminotransferase) 검사 폐지, 헌혈자 나이 상향 조정 검토, 말라리아 검사

법 재검토 등 헌혈자 선별·적격 기준 개선을 통해 헌혈을 할 수 있는 대상

을 적절하게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혈액제제 안전성 강화

  우리나라는 2005년에 핵산증폭검사기술이 도입된 이후, 수혈전파 감염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면역이상반응 중 하나인 발열성 비용혈 수

혈반응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에 면역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혈구를 제거한 적혈구·혈소판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방사선을 조사

한 혈액제제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혈액검사의 정확성

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검사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혈액원 노후 시설

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노후 검사장비 교체 예산으로 223억 원(’21~’25) 지원하였으며, 매년 약 40억
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의료기관 수혈관리

  혈액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헌혈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혈액 적정 사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혈

관리실 근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수혈관리실 업무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개 수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혈 적정성 평가를 다른 

수술에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의료기관의 

의료질평가와 연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년, 무릎관절치환술(단측) → ’23년, 척추후방고정술(1 Level) 추가

 국가 혈액관리체계 강화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등 혈액 수급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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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적정한 헌혈목표를 설정하여 헌혈권장계획과 

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혈장을 공급하기 위한 원료혈장 수급계획을 수

립·시행할 계획이다.

*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면역결핍환자 치료 및 혈우병 등 특정 혈액응고인자
결핍 환자의 지혈 등에 사용

  또한 국민의 생명나눔 기부로 마련된 소중한 혈액을 의료기관에 적절하

게 배분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혈액 재고량을 기반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기준(안)을 마련하여 혈액 사용량이 많으나 혈액 보유량이 안정적으로 유

지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확대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

다.

  최근 사용이 줄어든 헌혈증서와 헌혈환급적립금제도를 개선하여 헌혈자 

예우와 헌혈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헌

혈증서는 무상헌혈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헌혈자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헌혈자 예우를 

위한 수혈 비용 보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살리되 헌혈증서제도 개편방향

과 연계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혈액관리업무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혈액원의 노후도에 따라 이전·

신축 또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헌혈자와 혈액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혈

액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한 연중무휴 상시 관제를 도입하고 헌혈자 정보보

호를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 여러분의 생명나눔 실천이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환자 치료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

는 헌혈 참여가 확대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혈받을 수 있도록 혈액관리

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2. 혈액 관련 주요 통계

3.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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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혈 예약 방법

<별첨> 제2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2026∼2030)

담당 부서 공공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희선 (044-202-2630)

혈액장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재은 (044-202-2633)

담당자 사무관 김소영 (044-202-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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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7 -

붙임2  혈액 관련 주요 통계

□ 혈액원 및 헌혈의집 현황
(’25.12월 기준)

구분 기관 개소 수 비고

혈액원
대한적십자사 18 혈액원 15, 검사센터 3
의료기관혈액원 81 혈액원 51, 공급소 30

총계 99 -

헌혈의집
(헌혈카페)

대한적십자사 154 국고 105, 자체 34, 원내 15
한마음혈액원 19 국고 16, 자체 2, 원내 1
총계 174 -

□ 최근 5년간 헌혈률                                                   

(단위 : 천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헌혈자 2,611 2,604 2,649 2,776 2,856 2,840
총인구 51,829 51,639 51,439 51,325 51,217 51,117
헌혈률(%) 5.0 5.0 5.1 5.4 5.6 5.6

* 자료출처 : 혈액사업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주요국 헌혈률(’24년 기준) : 일본 4.0%, 프랑스 3.9%

□ 연도별 개인·단체 헌혈률
(단위 : 천 건,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헌혈자 수(a+b) 2,611 2,604 2,649 2,776 2,856 2,840

개인(a)
헌혈자 수 1,952 1,954 2,008 2,060 2,106 2,084
점유율(%) 74.8 75.1 75.8 74.2 73.7 73.4

단체(b)
헌혈자 수 659 650 641 717 750 756
점유율(%) 25.2 24.9 24.2 25.8 26.3 26.6

* 자료출처 : 혈액사업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 한마음혈액원 등 의료기관 헌혈은 개인 헌혈에 포함

□ 연령별 헌혈자 수 및 비중

(단위: 천 건, %)

연도 합계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20년 2,611 510 19.5 945 36.2 451 17.3 446 17.1 222 8.5 37 1.4
2021년 2,604 544 20.9 918 35.3 423 16.3 440 16.9 236 9.1 43 1.6
2022년 2,649 462 17.4 970 36.6 439 16.6 464 17.5 263 9.9 51 1.9
2023년 2,776 504 18.1 1,025 36.9 448 16.1 475 17.1 272 9.8 53 1.9
2024년 2,856 551 19.3 1,012 35.5 455 15.9 482 16.9 296 10.4 59 2.1
2025년 2,840 529 18.6 956 33.7 465 16.4 498 17.5 325 11.4 67 2.3
* 자료출처 : 혈액사업통계연보(대한적십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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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대별 인구수 대비 헌혈률
(단위: 천 건, 천 명, %)

구분
헌혈자 수(헌혈건수) 및 연령대별 헌혈률

합계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20년 2,611 510
(2,019)* 25.2

945
(6,806) 13.9

451
(6,873) 6.6 446

(8,295) 5.4
222
(8,645) 2.6

37
(6,745) 0.6

’21년 2,604 544
(1,895)

29.2 918
(6,656)

13.8 423
(6,723)

6.3 440
(8,167)

5.4 236
(8,635)

2.7 43
(7,165)

0.6

’22년 2,649 462
(1,849) 25.0

970
(6,417) 15.1

439
(6,616) 6.6 464

(8,073) 5.7
263
(8,612) 3.1

51
(7,404) 0.7

’23년 2,776 504
(1,852) 27.2

1,024
(6,197) 16.5

448
(6,576) 6.8 475

(7,922) 6.0
272
(8,696) 3.1

53
(7,631) 0.7

’24년 2,856 551
(1,847) 29.8

1,012
(5,956) 17.0

455
(6,625) 6.9 482

(7,723) 6.2
296
(8,706) 3.4

59
(7,819) 0.8

’25년 2,840 529
(1,859) 28.4

956
(5,682) 16.8

465
(6,676) 7.0 498

(7,582) 6.6
325
(8,634) 3.8

67
(7,922) 0.8

* ( )는 연령대별 인구수 / **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한마음혈액원 헌혈실적 기준

□ 2025년 시도별 헌혈자 수 및 헌혈률
(단위: 명, %)

시도
시도별 전체 인구 대비 헌혈률 시도별 헌혈 가능 인구 대비 헌혈률

인구수 헌혈자 수 헌혈률 인구수 헌혈자 수 헌혈률

서울특별시 9,299,548 544,780 5.9 7,167,363 544,780 7.6

부산광역시 3,241,600 203,778 6.3 2,371,837 203,778 8.6

대구광역시 2,353,032 142,670 6.1 1,751,265 142,670 8.1

인천광역시 3,051,961 128,084 4.2 2,342,332 128,084 5.5

광주광역시 1,392,013 111,374 8.0 1,050,572 111,374 10.6

대전광역시 1,440,729 111,952 7.8 1,098,577 111,952 10.2

울산광역시 1,091,948 70,461 6.5 837,253 70,461 8.4

세종특별자치시 391,965 19,632 5.0 289,115 19,632 6.8

경기도 13,730,135 616,959 4.5 10,517,437 616,959 5.9

강원특별자치도 1,508,500 156,003 10.3 1,091,209 156,003 14.3

충청북도 1,596,502 88,094 5.5 1,180,688 88,094 7.5

충청남도 2,136,753 134,181 6.3 1,552,282 134,181 8.6

전북특별자치도 1,724,856 102,307 5.9 1,227,704 102,307 8.3

전라남도 1,779,135 72,740 4.1 1,240,519 72,740 5.9

경상북도 2,506,526 129,337 5.2 1,788,929 129,337 7.2

경상남도 3,207,383 157,291 4.9 2,359,005 157,291 6.7

제주특별자치도 664,792 48,060 7.2 489,852 48,060 9.8

합계 51,117,378 2,837,703 5.6 38,355,939 2,837,703 7.4

*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본부) 및 한마음혈액원 헌혈실적 기준이며, 개인헌혈은 헌혈의집(헌혈카페) 소재지 기준,
단체헌혈은 기관(단체)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별 헌혈실적 산출, 헌혈 가능 인구는 만 16∼69세

** 인구수는 KOSIS(’25.12월 기준)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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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현황

성 명 소 속 직 위 위촉근거

임 영 애
아주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 수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이 중 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국 장

신 수
서울대학교
진단검사의학과

교 수

박 규 은
건양대학교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 수

임 지 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 수

김 성 협
건국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 수

정 혁 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성 서 호 연합뉴스 기 자

이 은 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 사

여 나 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안 미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직무대리)

권 소 영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본부장

황 유 성 한마음혈액원 원 장

안 영 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국 장

신 승 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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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헌혈 예약 방법

○ 혈액원 누리집 또는 헌혈 앱(레드커넥트) 접속 후 헌혈 예약*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누리집 주소) www.bloodinfo.net (어플) 레드커넥트
* 한마음혈액원 : (누리집 주소) www.bloodnet.or.kr

http://www.bloodnet.or.kr

